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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 계약계약계약계약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수립을수립을수립을수립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입법입법입법입법 발표발표발표발표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퇴역한퇴역한퇴역한퇴역한 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참전용사 소유의소유의소유의소유의 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기업들에게 주정부주정부주정부주정부 계약에계약에계약에계약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상상상상 수여수여수여수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퇴역한 참전용사 소유의 소규모 기업들에게 주정부 계약에 대한 

상의 5% 목표를 수립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가 참전용사들이 주정부 

계약에 완전히 그리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용사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 뉴욕의 퇴역 참전용사들이 소유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 용감한 

개인들이 뉴욕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엄청난 희생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퇴역 참전용사 소유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모든 주정부 계약의 5% 수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남녀 미군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총무부에 퇴역 참전용사 사업 개발부가 설립되면 이 부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주정부 기관과 함께 5%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는 매년마다 뉴욕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지출에 수십억 달러를 조달합니다. 

뉴욕주의 상당한 구매력을 통한 경제적 기회의 확대는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한 퇴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욕주의 경제로 재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국토 안보 및 군사 업무위원회 참전용사 상원의회 Greg Ball 상원의원은 “우리는 수 년 동안 ‘NY Jobs 

For Heroes’ 프로그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이 Cuomo 

주지사와 함께 이 5% 목표 달성을 따로 제공할 수 있는 원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국가에서 남녀 젊은이들이 오른손을 들어 자신들이 미국을 위해 싸워 목숨을 버릴 것을 소리 

높여 말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주정부 또는 한 국가로서 이러한 남녀 젊은이들을 

일터로 내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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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마침내 다른 44개 주 및 연방 정부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7명의 참전용사 중 하나는 자영업자이거나 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그토록 지키게 한 것과 같은 특성은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문에서 자신들을 특출하게 만든 것과 같은 어렵게 얻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 제안은 

참전용사들의 자살이라는 전염병처럼 퍼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의미 있고 오래 가는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수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실업에서 구제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Felix Ortiz 하원의원은 “퇴역 참전용사가 소유한 소기업에 주정부 계약의 5%를 지급하려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뉴욕은 용감한 남녀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자신의 의제 중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올해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의 동료 모두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뉴욕주 Association of County Veteran Service Officers, Inc의 사장 Sam Hall은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주에 있는 퇴역 참전용사들이 소유한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주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뉴욕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정부 

계약 절차에 대한 법안이 통과 및 발효되기를 기대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참전용사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의 “경력별 모집(Experience Counts)” 사업은 참전용사들의 군사 기술과 

경험을 고용 기회로 바꾸고, 주지사가 약속한 7,400만달러의 세금공제는 고용주들이 현재 실직 

상태인 뉴욕의 9.11 테러 이후의 참전용사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지사는 2014년 

재향 군인 및 군 가족 정상 회의(Veterans and Military Families Summit)를 소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90만여 명에 달하는 참전용사들의 고향으로 이들 중 72%는 혼란의 기간 동안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약 88,000명의 뉴욕 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에서 봉사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약 30,000명의 현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30,000여 명의 방위군과 예비 인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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